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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how English immersion classes affect 

students. This study seek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will the young learners 

gain an international sense? Second, will the students learn English naturally without 

having to be sent abroad to an English speaking country? Several kinds of immersion 

programs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in Korea. However, many students 

have felt great stress and mental pressure in the immersion programs. Students find 

the programs stressful because English must be used at all times. In this paper, two 

grou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compared: one being the control group and 

the other being the experimental group, an immersion class. The results show that 

the mental health problems, sensitivities, and rates of depression in the immersion 

group are great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immersion students' overall mental health is substandard. The negative effects of 

lethargy and depression are made worse when they are placed in English only 

environments. The results indicate more attention should be focused on respecting 

and understanding the students' overall mental health when teaching them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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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사회는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커다란 명제를 안고 원활한 

의사 소통의 목적 하에 국제어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영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기 영어교육의 중요성의 관심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정규과목으로 지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 혹은 영아를 대상 

으로 하는 영어교육에까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 

하면서 '세계화'에 발 맞추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오랫동안 입시라는 큰 

과제 앞에서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이라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최근 초등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법과 독해 중심의 수업 보다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환경 속에서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수업 시간이라는 여건 때문에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영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또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해 주고자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등의 조기유학의 열풍 등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효과적인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교육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하지만 특히 영어를 사용할 수는 환경에 얼마만큼 노출 

되느냐가 큰 핵심이다. 그러므로 굳이 영어권 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국내에서 조성해 주자는 취지 

하에 초등학교 영어 몰입 (immersion) 수업이 제안되고 현재 일부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 인적 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5541개 초등학교 

가운데 2009년 현재 영어 몰입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립 초등학교는 서울 

41개교, 지방 35개교로 총 76개교 (공민·특수학교 2곳 포함)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9). 

그러나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제 2 언어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영어 몰입 수업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보다는 일부 부진 학생들이 목표 언어 (target language)로 듣고 목표 

언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만 하는데 따르는 자신감의 결여나 또 원활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 불안 등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몰입 반 학생들과 일반반 영어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을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보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표집과 관련하여 몰입 수업을 하고 있는 1개교를 

대상으로 표집한 자료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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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목표 언어 (target language)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영어 

교수법 이론을 중심으로 영어 몰입과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 영어 몰입 수업 

 

영어 몰입 수업이란, 학교 교과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목표 언어인 영어로 

수업하는 방법으로 Krashen (1985)의 '이해 입력 가설이론 (comprehensible input 

hypothesis)'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에 의하여 

영어 몰입 수업은 영어 이외의 교과목 역시 목표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여 

학습함으로써 영어의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어 효과적인 영어 교육에 활용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몰입 수업은 학생들이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영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몰입 수업은 가장 주의를 기울여 연구된 언어학습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Genese, 1987; Swain & Johnson, 1997).  

몰입 수업은 학교에서 제 2 언어 (second language) 혹은 외국어 (foreign 

language)를 학습시키기 위해 교과 과정의 교과목들을 모국어가 아닌 제 2 

언어 혹은 목표 언어 (target language)를 사용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Dulay & Krashen, 1982). 몰입 수업은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 되었는데 

Canada Montreal 근교인 St-Lambert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들과 McGuill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영어와 불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유치원과 1학년 아이들에게 목표 언어인 불어만 전적으로 

학습시키다가 점차 영어로 비중을 높여서 초등 고학년인 4, 5, 6학년 

들에게는 영어와 불어 각각 50%씩 사용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언어 능력 

(linguistic competence) 측면에서는 다소 문법적인 실수들이 두드러졌지만 

학교 교과와 관련된 많은 영역과 의사소통 기능에서 불어 구사 능력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Campbell, & Kim, 1995). 몰입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영어, 불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에서 몰입 프로 

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비교집단의 학생들과 성취도가 같거나 우월하다는 

결과가 나와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거두었고 결국은 캐나다 전역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확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응용 언어학자 

들은 몰입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미국의 몰입 수업은 1971년 

Culver시에서 UCLA의 교수들의 도움으로 시작되었다 (안성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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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몰입 수업의 특징 

 

몰입 수업에서는 목표 언어를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언어 수단으로 사용 

한다. 따라서 영어도 모국어 학습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때문에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 영어를 독립된 교과로 가르치는 것과 

는 크게 구분이 된다. Ellis (1994)는 몰입 수업의 특징을 교과목을 목표 

언어로 가르치는 것으로 보았고, Swain (1996) 역시 교사는 단순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 (language teacher)만이 아니라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 (content 

teacher)으로 역할을 정의했다. 이러한 몰입 수업의 장점으로는 내용 위주의 

학습을 하면서 수단으로 목표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까지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순 (1997)은 

몰입 수업에서는 기계적 암기식의 언어학습과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을 통해 언어가 습득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목표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교과목 내용을 배우기 위해 자연스럽고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실제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학습을 하게 된다 (민찬규, 2008). 유의미 학습이론 

(meaningful learning)은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고, 학습과제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유의미성은 기계적인. 형식적인 학습 방법보다는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견해와 일치한다 (정미정, 2005). 자연적인 언어 

학습 환경에 있어서 Krashen (1985)은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처럼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있어서 몰입 

수업이 가장 자연스럽게 학습시킬 수 있는 유사한 언어학습 방법이라고 한다. 

몰입 수업이 목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좋은 방법 중 하나 인 것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다는 것이다. 몰입 수업 에서 원어민의 역할 

은 교과의 전담이 아니라 담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와 의사소통 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 언어적인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몰입 수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실시 범위에 따라서 전체 몰입 (total immersion)과 부분 

몰입 (partial immer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몰입 (total immersion)은 

초기 단계 (저학년)에서 교과 내용을 목표 언어로만 진행하다가 후반 

(고학년)에 목표 언어와 모국어의 비율을 50:50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부분 

몰입 (partial immersion)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 (저학년)부터 목표 언어와 

모국어의 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몰입의 실시 시기에 따라서 보통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에 실시하는 초기 

몰입 (early immersion), 4·5학년에 실시하는 지연 몰입 (delayed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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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등 이후에 실시하는 후기 몰입 (late immersion)으로 나누기도 한다 

(Thomas et al., 1993). 

몰입 수업의 단점으로는 목표 언어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2언어로 목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이기 때문에 교실 밖의 상황에서는 목표 언어를 빈번히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효웅, 1998). 

 

2.1.2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영어 몰입 수업 

 

EFL상황의 한국의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는 영어가 교실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외국어 학습자들은 목표언어가 속한 사회나 구성원들을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외국어 학습 시 가지는 동기나 태도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의 학습자와는 다르다.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선택해 학습시키면서 주당 2시간 정도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영어 습득 측면 에서 고려해 볼 때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이다. 다양한 매체, 즉 오디오, 비디오, CD-Rom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 

환경에 노출된다는 장점을 가진 몰입 수업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차경애, 

2002). 그래서 영어 교육의 대안으로 많은 학습자들이 사설학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결국 많은 시간을 영어 교육에 투자하여도 영어 학습이 주로 시험이나 

입시 위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효과적인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을 살펴보면 목표 언어인 영어는 교과목 중의 

하나였고 몰입에서 말하는 교과를 가르치는 수단, 혹은 도구 (medium)로서의 영어 

사용과는 대조가 된다. 몰입 집단에서는 영어를 의미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교실에서나 교실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반면 EFL 환경인 한국에서는 학습의 

초점이 제한된 시간에 교실에서 일관된 학습 주제를 가지고 반복하는 기계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EFL 환경에서는 영어 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은 한국어로 

활동하게 되며 영어 시간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교대로 수업을 하고 

영어 시간에도 모국어인 한국어가 사용된다 (김영진, 2000).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고자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몰입 수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1996년 한국에서는 최초로 서울 영훈 초등학교가 몰입 수업을 도입한 후 에 

일부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13곳의 공립 초등학교와 19곳의 사립 

초등학교 등 30여 개의 공사립 초등학교가 몰입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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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영어 몰입 수업 사례 

 

국내에서 몰입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사례는 구체적으로 1) 서울의 영훈 

초등학교, 2) 삼육 초등학교, 3) 잠실 초등학교, 그리고 4) 의정부 호원초등 

학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 영훈 초등학교는 1982년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1995, 수학 교과목을 목표 언어인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학년을 시작으로 2·3학년으로 확대했고 1997년부터는 1학년 부터 4학년으로 

점점 확대 실시하였다. 현재 1·2·3학년의 경우 원어민 교사들이 진행하는 몰입 

수업을 하고 4·5·6학년의 경우는 부분 몰입 수업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각각의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중 언어 구사를 

하는 교사가 진행하는 캐나다의 몰입 수업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영훈 초등학교, 2009).  

2) 삼육 초등학교의 몰입 수업 역시 부분몰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한 몰입 수업은 한 학년 3학급 중 2학급씩 운영하다가 2008년부터 

3학급 모두 실시를 하고 있다. Language art, Writing, Grammar, Math, Science, 

Social Studies 등의 과목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여 두 개 

레벨로 나누어 18명씩 교대로 수준별 수업을 한다. 각반은 한국인 담임선생님 

1명과, 원어민 담임 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한국 담임선생님은 국정 교과서로, 

원어민 담임 교사는 몰입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영어 

일기와 영어독후감을 써서 제출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영어 말하기 대회와 영어 

독서 골든 벨 대회, 영어 동화 구연 대회가 있으며, 1년에 두 번 영어 단어 암기 

왕 테스트를 실시한다 (삼육 초등학교, 2009).  

3) 서울의 잠실 초등학교의 경우는 2008년부터 방과 후 몰입 수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방과 후 몰입 수업이란,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교재는 한국 

학생들에게 맞는 자체 교재를 개발해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잠실 

초등학교, 2009).  

4)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점 영어 센터 (English in English 

Center)에서 재량학습과 방과 후 학습으로 몰입 수업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호원 

초등학교, 2009).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는 2009년 사교육을 받는 여러 과목 중에 

대표적인 영어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할 목적 하에 거점 영어 학습 센터를 개관했다. 

의정부 서부지역 영어교육의 중심이 되어 운영하게 될 거점 영어 학습 센터는 

영어로 영어공부를 한다는 뜻의 "English in English center"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 몰입 학습 실, 영어 연극 전용 교실, 키즈 샵, 랩실, 영어도서관 등을 

갖추고 현재 운영 중이다 (호원 초등 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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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 

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고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 밖에도 

학습자의 나이, 지능, 학습에 주어지는 기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정의적 

요인은 인간의 감정 및 느낌과 영어 학습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성민, 2008). 배두본 

(2002)은 영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affective factors)은 인성 (personality), 

정서 (emotion)와 감정 (feeling)을 말하며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잘 조절 하면 외국어 습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은 학습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의적 

요인이 영어 학습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주요한 변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Gardner & Lambert, 1972; 황정규, 1997). 이에 황은경 (2002)은 

학습자가 이전의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면, 새로운 학습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이전의 학습 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면 새로운 학습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형성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학습 

과제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Krashen  (1982)도 감정적인 변수들이 언어 

습득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affective factors)은 영어 학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나아가 영어 학습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와 

Bower (1970)의 견해1를 토대로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을 통합하고, 사고하면서 

행동하는 자아능력 등을 정신건강 (황정규, 1979)이라고 정의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정신건강의 양상을 통하여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열등감 (inferiority), 동기 (motivation), 불안 (anxiety), 

자아존중 (self-esteem) 등의 기초적인 개념 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2.1 열등감 (Inferiority)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이다. 

Adler (1987)는 열등감을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감정의 영향이라고 정의 하면서 어느 정도는 모든 

                                          
1 Bower의 견해는, 정신건강이란 물리적․사회적․심리적 환경을 처리하는 개인 성격 
의 탄력성과 원상 회복 능력을 뜻한다(Bow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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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다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열등감은 정신적, 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 열약감 (손수연, 1988)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자기 

내부로부터 느끼는 불완전감이나 좌절감 (김계현, 1995)이다. 학교생활 속에서 

학습자들은 새로운 어떤 성취를 통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 있는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 열등감의 유형들 중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과 관련되어서는 

지적, 학업적 열등감 등을 고찰할 수 있다. Hamacheck (1977)은 열등감의 증후로 

불안이나 부정적 감정 등을 말하고 있다.  

 

2.2.2 동기 (Motivation) 

 

동기 (Motivation)은 학습자의 강한 의지가 학습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Gardner (1985)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 즉 

제2언어 문화권 안으로 통합시키는 1) 통합적 동기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2) 도구적 동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Deci (1975)는 외적인 

보상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1) 내적 동기와,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2) 외적 동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도구적 동기, 

그리고 내적, 외적 동기는 서로 복합되어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 (motivation)는 모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영향을 준다 

(김성민, 2008). Ausbel (1968)은 학습 동기는 학습의 원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효과로서도 중요하다고 했으며, Gardner (1960)는 불어를 외국어로 학습 하는 

캐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와 태도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가 외국어 학습의 성공에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Brown 

(2000)은 다음과 같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Motivation is probably the most often used catch-call term for 

expla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virtually any complex task. It 

is easy to figure that success in a task is due simply to the fact 

that someone is "motivated". It is easy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o claim that a learner will be successful with the proper 

motivation.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인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 동기는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변하는 교육 속에서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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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불안 (Anxiety) 

 

불안 (anxiety)은 근심, 좌절, 우려, 걱정, 두려움과 인식 등의 감정적인 상태 

로 정의한다 (Scovel, 1978). Horwitz (1986)는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외국어 불안 (foreign language anxiety)이라 구별하고 외국어 학습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아의식, 신념, 느낌에서 오는 복잡하고 독특한 심리적 

복합체라 정의하였다. Horwitz (1986)는 다른 어떤 수업에서보다 외국어 수업에서 

불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외국어 교실 불안의 척도 (FLCAS)2를 

개발하고 외국어 학습과정에서의 언어 불안을 학습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으로서의 1) 의사소통 불안과, 시험 볼 때 느끼는 

2) 시험불안, 그리고 실수로 인한 나쁜 평가에 대한 우려와 같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3)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Chastain (1975)은 

영어 성적과 외국어 학습 불안감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낯선 분위기에서 교사나 

동료가 계속 지켜보는 외국어 수업에서 외국어로 말 할 때 생긴다고 했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자의 불안의 정도를 가능한 줄일 때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인 

정의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4 자아존중 (Self-esteem) 

 

자아존중 (self-esteem)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신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자아 존중이란, 다시 말해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서 표현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자아존중이 없다면 어떠한 인지적 혹은 정의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Brown, 2000 재인용). 자아존중 (self-esteem)에 대한 도 다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Coopersmith, 1967). 

 

By self-esteem, we refer to the evaluation which the individual 

makes and customarily maintains with regard to himself; it 

expresses an attitude of approval or disapproval, and indicates the 

extent, successful and worthy. In short, self-esteem is a personal 

judgment of worthiness that is expressed in the attitudes which the 

individual conveys to others by verbal reports and other overt 

expressive behavior. 

 

                                          
2 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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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라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 Heyde (1979)는 

외국어로서 불어를 학습하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의 발표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존중이 높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른 외국어 학습의 사례에서 자아존중의 연구 

(Gardner & Lambert, 1972)에서도 자아존중이 높으면 외국어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아존중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대전 소재 사립 초등학교 4학년 몰입 (immersion) 반 32명과 일반 반 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몰입 반의 교육내용에는‘09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개정교육 

과정, 부분 교과 (Math, Science, Language Arts, Social Studies) 몰입 반 영어 

교육과정을 병행 편성하였고, 몰입 반에서 Math, Science, Social Studies과목은 

원어민 교사가 부담임 교사가 되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단 Language Arts는 한 학급을 3그룹으로 나누어 수준 별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반의 영어는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각각 지도하고 

영어 수업은 일반 초등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에 준하여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 반과 일반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총 123명에게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도구는 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와 정영숙 (1996)이 사용한 설문지 (AMQ)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안하여 

제작하였다. 이 검사지는 각 문항별 1점 ‘항상 그렇다’에서 4점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있어서 학습자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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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검사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값이 .60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에서 열등감의 경우 

Cronbach's α가 .68, 동기결여에 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69, 불안에 

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74, 그리고 자아존중결여에 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6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의 

평균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척도였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영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의 하위영역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하위영역 문항 및 신뢰도 

하위 변인 문항 번호 Cronbach's α 

열등감 2, 6, 9, 13, 19 .68 

동기결여 3, 7, 10, 14, 16 .69 

불안 4, 8, 11, 15, 18 .74 

자아존중결여 1, 5, 12, 17, 20 .60 

전체 20 .88 

각 하위 변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열등감 (inferiority)에 관한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예: 문항2. 영어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이해가 늦다, 문항6.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문항 9. 

나는 우리 반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다, 문항 13.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인다, 문항 19.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늘 주눅이 든다.).  

2) 동기 (motivation) 결여에 관한 설문 내용은 문항3 (나는 영어 시간에 영어 

문제 푸는 것이 즐거워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문항 7 (나는 영어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문항 10  (나는 영어 

시간에 시험과는 관계없이 전에 몰랐던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좋아한다)과 같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묻는 질문과 문항 14 (나는 영어 시간에 

시험과 관련 없는 것 같아 가능한 조금 공부하기를 원한다), 문항16 (나는 국제 

중학교 등 특수한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영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다)과 같은 

외적 동기로 구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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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 (anxiety)에 관한 설문 문항은 원어민 교사와의 의사소통 이해에 관한 

불안감 (문항4. 나는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다. 문항8. 나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면 

겁이 난다. 문항11. 원어민 수업 시간에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편이다)이나, 

Test에 관한 불안 (문항15. 나는 시험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한다, 

문항18. 나는 원어민 선생님이 말하기 평가를 할 때 불안하고 떨린다)으로 

구성되었다. 

4) 자아존중 (self-esteem)결여에 관한 설문 내용은 문항1 (나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시간에 칭찬 받고 싶다), 문항5 (나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시간 에 발표를 

많이 해서 두드러지고 싶다), 문항12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할 것 같지 않다), 

문항17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문항17 (나는 나 자신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3.2.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15.0을 이용하였고, 몰입 반과 일반 반의 

정신건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몰입 반과 일반 반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에 과한 

차이를 분석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몰입 반과 일반 반 학습자 정의적 요인 검증 결과  

단위: Mean±S.D.  

변 인 
몰입 반(N=32) 

M(SD) 
일반 반(N=91) 

M(SD) 
df t 

감 14.34±3.56 15.70±2.94 121 -2.14* 

동기결여 14.36±2.83 15.66±2.60 121 -1.89 

불안 14.41±3.11 15.77±2.51 121 -2.48* 

자아존중결여 14.63±2.83 15.66±2.60 121 -1.95 

총점 58.98±11.64 64.28±8.90 121 -2.67**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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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학습자의 유의미하게 나온 항목은 열등감과 불안인데 열등감을 

살펴보면 몰입 반 14.34점, 일반 반 15.70점으로 몰입 반 보다 일반 반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또한 불안에 

있어서도 몰입 반 14.41점, 일반 반 15.77점으로 몰입반보다 일반 반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분석 결과 전체 총점에서 몰입 반 58.98점, 일반 반 64.24점으로 몰입 반 보다 

일반 반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결과적으로, 몰입 반 학생들이 일반 반 학생들에 비해 열등감과 불안 항목 의 

총점이 낮음으로 몰입 반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정의적요인 

중 타인과의 학습활동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비교적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몰입 반과 일반 반 학생들의 정의적 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총점 t(121)= -

2.67(p<.01)을 비롯해 열등감 t(121)=-2.14(p<.05), 불안 t(121)=-2.48(p<.05), 

동기결여 t(121)=-1.89(p<.05), 자아존중결여t(121)=-1.95(p<.05) 등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몰입 반 학생들이 일반 반 

학생들에 비해 정의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영어 수업에 관한 동기 

및 자아존중감 역시 일반 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여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 

하는 일은 중요한 과업이지만, 개인의 학습 준비도나 정서 및 성격적인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 몰입교육은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동기가 외국어 학습의 성공에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한 Gardner (1960)과 자아존중이 높으면 외국어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 Gardner & Lambert (1972)의 주장과 같이 동기 및 자아존중 

과 같은 심리 요인들이 영어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한 정의적 요인 연구의 중요성을 입증했고, 한국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여건 설계에 일정부분 이바지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토대로 EFL 환경에서의 영어 몰입 수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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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FL 환경에서 영어 몰입 수업을 하는 경우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다. 

교사는 학습자와 친밀감을 극대화하여 학습자가 수업시간의 일련의 활동들 이나 

발표 등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어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도 높아질 수 있는 등의 정의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둘째, 보충 (Remedial)수업 방안을 마련하여 부진한 학생들이나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따로 지도해 주는 등의 제도를 선택, 확대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이외에도 영어 몰입 수업에 있어서, 김주현 (2007)은 학습자가 전반적 

으로 원어민 발화에 대해 이해도가 낮았고 수업 내용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영어 

발화의 동기가 낮고 자신감이 낮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민찬규 (2008)는 

학습자의 수업 준비도 측면에서 개개인이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 능력이 

갖추어져야 영어 몰입이 성공한다는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즉, 영어로 

전달되는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영어 능력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느 수업이든지 반드시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진한 학습자들에 대한 보충 (Remedial)수업 방안을 고려하여 정규 수업에서 

일일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방과 후에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지도를 통해서 학습의 자신감과 동기 유발을 고취시킬 수 

있고 이는 또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역시 고려할 뿐만 아니라 부진한 학습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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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tion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primary pre-/in-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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